
10만 연등 아래 하나 된 세계

불기 2569년 연등회

사진=신중일·김내영 기자

불기 2569년(2025년) 연등회는 세계

인이 함께하는 전통불교문화축제임을 

세상에 보여줬다. 서울 흥인지문(동대

문)에서 종로 조계사까지 이어진 10만 

연등행렬은 내국인과 외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를 넘어 모두가 하

나가 되는 화합의 법석이기도 했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이 어린이날과 

겹친 해를 기념해 행렬 선두에 어린이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선두에서 연등을 

손에 든 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한 미소

로 행렬하며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5만여 명이 만들어낸 10만 연등 물결

로 세계는 자비가 넘치는 불국정토를 

이뤄냈다. 서울 종로 일원에서 펼쳐진 

연등회의 모습을 화보로 꾸몄다. 

4월 26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어린이 불자들이 선두로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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